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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2호 사고해역 급파, 예인 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북 포항 호미곶 동방 약 21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통발 어선 A호(부산선적, 79톤, 승선원 11명)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
하여 예인 중이라고 28일(월) 밝혔다.

A호는 6월 27일(일) 14:30경 한 일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 경계선과
인접한 해상에서 조업 중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요청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해역은 한 일 EEZ 경계선과 인접한 해상으로, A호는 닻을 내리고
대기하였으나 일본 EEZ 측으로 표류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
어업관리단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무궁화32호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여 28일(월) 12시경 A호를 구조하고 선원과 선체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28일(월) 18시경 포항 인근 해상까지 안전하게
예인하여 포항해경 1008함 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2년간 32척의 조난
어선을 긴급 구조하고 예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예인 사진


